 선과 악은 왜 모호한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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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들어가며
이 책은 평범한 개인의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주제의식이 드러난다. 이러한 주제는 나에게 있어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나는 흔히 세상을 바꾸는 것은 평범한 이들이 아니라 거인이라 불리울만한 영향력, 족적이 큰자들이 세상을 바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그 영향력 또한 평범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가능했다고 생각하기에 클레어 키건의 주장이 옱다는 견해를 밝히고 싶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과 악의 구조로 볼 수 없는 현실이 무척 혼란스러웠다.이 왜 모호하게 느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클레어 키건’의「이처럼 사소한 것들」에서 찾아보고(에피소드)그에 대한 해석을 통해 나의 견해를 밝힌다.
따라서 서론에 앞으로 전개할 내용들을 순서대로 먼저 1.	선과 악은 구분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다음으로 2. 소수가 다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를 살펴본 뒤 3.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통하여 알아 볼 것이다.   
이야기에서 주제의식(주제의식이란 작품에서 작가가 중요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의미한다)은 중요하다 이 주제의식에 따라 독자가 등장인물에 대해 사건에 대해 인식하는 바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주제가 기업가들의 희미한 윤리의식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면 작중에서 등장하는 기업과 기업가들은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기업가들의 희생과 자본주의의 긍정적 의미가 주가 된다면 독자들은 기업과 기업가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이처럼 글에서 드러나는 주제에 따라 독자는 작중 인물과 사건에 대해 선과 악을 판단한다.
2. 주제 선정 및 이유
 앞서 언급하였듯 글에 어떤 주제가 드러나느냐에 따라 독자들은 선과 악을 판단한다. 다만 선과 악 긍정적, 부정적 인식을 독자에 판단에 맡기기에 독자들은 같은 글을 읽어도 누군가는 선하다고 판단한 등장인물을 누군가는 악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에세이에서는 선과 악이 왜 모호한지에 관하여 ‘클레어 키건’의「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통하여 알아 볼 것이다.
Ⅱ. 본론
1. 선과 악은 구분할 수 있는가?
 선과 악은 일반적으로 서로의 반대로서 취급된다. 선의 사전적 정의는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음 또는 그런 것”[footnoteRef:1]이며 악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 나쁨 또는 그런 것”[footnoteRef:2]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선과 악의 사전적 의미를 보다시피 모두 도덕적기준에 맞거나 어긋남 즉 도덕적 기준이 판단, 구분의 주체가 됨을 알 수 있다. 도덕적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의 어느 사람이든 대부분 동일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라’, ‘손님을 박대하지 말라‘ 등 세계는 대부분 동일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기에 이는 합리적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사람들마나 판단 기준은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이처럼 사소한 것들」에서 나타나는 아이들을 학대하는 수녀원장은 누군가는 악인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런 수녀원장이 아이들을 학대할 지언정 아이들을 돌보고 마을을 돕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또 다른 누군가는 수녀원장을 선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선과 악은 이분법적인 사고로 구분하기 어렵다. 누군가에게는 선행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악행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처럼 사소한 것들」에서 “그럼에도 펄롱은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들은 어떻게든 해나가리라 기대했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footnoteRef:3] 라는 문장을 어느 독자는 펄롱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긍적적인 것으로 해석할 것이고 또 다른 어느 독자는 펄롱이 단지 순진하게 깊은 생각조차 없이 무책임하게 행동한다고 부정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1:   국립국어원. (연대미상). 표준국어대사전 [웹페이지]. ]  [2:  . 1과 동일]  [3:  클레어 키건. 이처럼 사소한 것들 [전자단행본]. 다산북스 (2024).  153p 9~11번째 줄 인용] 

2. 소수가 다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로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고 이것을 군중심리라고 칭한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심리는 최초에는 몇몇 사람들의 의견으로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점점 커져 군중의 심리가 되어감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이 군중심리는 중심리는 소수가 다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예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군중 심리가 소수가 다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예시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바로 이 심리의 최초가 바로 소수의견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장이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의견이 최초로 발휘되었고 이후 그대로 군중들의 심리로써 퍼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중의 사전적 개념은 ‘한 곳에 모인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기에 군중의 구성원은 당연히 개개인이다. 그렇기에 군중의 의견은 최초에는 소수의 의견이었으며 이런 소수의 의견이 다수를 장악하고 그것에 사람들이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의견에 휩쓸리는 것이 군중심리라고 정의하기에 이는 올바른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앞서 언급하였 듯 사람들은 흔히 세계를 바꾸는 것은 영향력이 큰 사람 즉 일명 거인(영향력이 크기에 거인이라 부른다)들 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거인들의 행동은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중 등장인물을 예시로 들자면 수녀원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만약 ‘수녀들과 아이들이 수녀원을 벗어나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관심을 주지말라’ 라는 말을 했다고 예시를 든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말을 충실하게 지킬 것이다. 다만 앞서 말하였 듯 이런 행동의 주체는 마을 사람들이다. 펄롱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면 수녀원장으로서는 어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거인의 명령은 하나하나 큰 영향력은 발휘하지만 이를 수행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작은 행동은 크나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만 반론으로 이런 작은 행동은 말 그대로 작은 행동일 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라고 할 수 도 있다. 사소한 행동이란 말 그대로 사소한 영향력만을 끼칠 수 있다는 이런 반론은 설령 그 행동 하나가 사소했을 지라도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뒤틀려 있을 수 있기에 작은 행동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 할 수 있다. 
Ⅲ. 결론
 이상으로 1)2)3)에 대해 알아보았다. 
선과 악은 모호하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분법적인 사고로 판단하려고 해도 사람마다 각자 기준이 다르기에 제대로 구분 할 수 없다. 선과 악의 모호함은 이런 기준의 모호함에서 온다 도덕적 기준은 마치 1+1은 2다 처럼 모두가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규칙이 아니기에 이런 모호함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선과 악을 판단할 도덕적 기준이 모호하기에 필연적으로 그 선과 악 또한 모호할 수 밖에 없다. 사람의 행동 또한 모호하다. 이런 선과 악을 구분 짓는 것은 인간인데 이런 사람의 행동또한 하나의 특성으로 정의할 수 없으니 그 사람이 정의하는 선과 악 또한 모호할 수 박에 없다. 이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선과 악은 필연적으로 모호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이유는 그것을 판단하는 자명한 도덕적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의 한계는 단 한권의 소설 책만으로서 탐구하였기에 그 기반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지만 이는 더 오랜 시간을 들여 여러 논문과 저서를 탐구하는 것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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